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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 10월까지1백만건

이상의 감원을 발표했으며 10월 한달 들어서

만 15만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6일 민간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

(Challenger, Gray & Christmas)의 보고서

를 인용해 총 1,099,500명이 감원됐다고 밝혔

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고, 2024

년 한 해 동안 발표된 761,358건보다도 44%

많은 규모다. 

보고서는 매달 기업의 감원 계획을 집계한

다.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공식 고용지

표 공개가 중단되면서 투자자와 정책당국은

이 같은 민간 자료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10월 한 달 동안 감원은153,074건으로 9월

(54,064건)의 약 세 배에 달했다. 기업들은 비

용 절감과 인공지능(AI)

미기업, 올해 10월까지
100만 명 넘는 직원 감축…
전년 대비 65% 증가

▶▶10면으로 계속

한식당 밀집한 올스턴서 세차장 급습, 이민단속…직원 9명 체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11월 4일 오전 한인

사업체가 밀집한 올스턴 소재 ‘올스턴 카워

시(Allston Car Wash)’를 급습해 근무 중이

던 직원 9명을 체포했다. 이번 단속은 히스패

닉 직원들에게 집중됐으나 그 여파는 올스턴

이민사회 전체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보스톤 일대에서 이뤄진 이민단속 가운데 가

장 규모가 큰 단속이다.  이 신문은 당시 22명

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으며, 그중 세차장 외

부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9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체포된 직원은 여성이 6명이며 남성

이 3명이다. 

ICE는 실내 접근시에 ▶▶6면으로 계속

보스톤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체 단속, 커뮤니티 충격

이민단속국 압수수색영장 피해 세차장 외부서만 이민자 체포 

<전체 기사 읽기>

4일 미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으로 9명의 직원이 체포된 올스턴 세차장. 6일 오전 현재는 영업중이지만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활동가들의 모습에서 지난 이민단속의 여진을 느낄 수 있다. 단
속에 대한 공포가 지역사회 내로 스며들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47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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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산악회, 11월 15일 제18차 정기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11월 15일(토

요일) 뉴햄프셔의 초코루아산(Mt.

Chocorua)으로 제18차 정기산행

을 나간다. 

이번 산행의 난이도는 5단계 중

4.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참가자

들의 등반 경험과 체력에 따라 A,

B, C조로 나뉘어 운영된다.

A조는 파이퍼 트레일(Piper

Trail)–위타무 트레일(Weetamoo

Trail)–해몬드 트레일(Hammond

Trail)–리버티 트레일(Liberty

Trail)을 따라 짐 리버티 캐빈을 경

유해 정상에 오른 뒤, 파이퍼 트레

일을 통해 하산하는 총 9마일 코스

다. B조는 당일 대장의 지시에 따

르며  C조는 짐 리버티 캐빈까지

등반한다. 

준비물로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 또한 배낭, 방풍의, 우의, 장갑, 모

자, 스틱, 식수, 헤드랜턴 및 간편

중식이 필요하다. 특히 정상 기온

변화에 대비해 겨울 장갑과 모자,

바람막이, 따듯한 모자달린 재킷

을 준비해야 한다. 초보자는 B조

또는 C조 참여를 권장하며, 면 티

셔츠나 청바지 등은 삼가고 드라이

핏(Dry Fit)과 같은 기능성 의류를

착용해야 한다.  

산행당일 집결 시간과 장소는 오

전 6시, 93번 뉴햄프셔 출구 2번  파

크앤라이드에 위치한 보스톤익스

프레서버스터미널 Boston Ex-

press Bus Terminal이다. 차비는 1

인당 20달러다.

산행 당일 집결은 오전 6시 뉴햄

프셔 세일럼의 Boston Express

Bus Terminal(10 Raymond Av-

enue, Park & Ride, I-93 Exit 2) 주

차장에서 진행된다. 교통비는 20달

러이다. 

산행 신청은 11월 13일(목)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몸살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산

행을 취소해야 하며, 참가자들은

A·B·C 중 원하는 조, 차량 운행

여부를 신청 시 함께 밝혀야 한다.

급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산행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 참가자들은 전날 보스턴산악회

홈페이지(cafe.daum.net/boston-

mountaineers)를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다. 문의는617-780-9588에 하

면 된다.              

<전체 기사 읽기>(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보스톤지역협의회 제 22기 회

장에  이강원 로드아일랜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한국시간) 이해찬 수석부의장(전 국

무총리)을 비롯해 부의장 운영위원

등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

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총

22,824명이다. 제 21기 보다 840명

(3.8%) 증원된 숫자이며 △해외는

137개국의 재외동포대표 4,037명, △

국내는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

명과 직능대표 15,721명으로 구성했

다. 위촉된 제22기 자문위원은 2025

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

지 2년 동안 국내외에서 활동한다.

보스톤지역협의회 이강원 회장은

이금주 위원을 간사, 전승희 위원을

공공외교분과위원장, 그리고 임국

희 위원을 여성분과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청년분과 위원장과 나머

지 두 분과 위원장은 추후 발표할 계

획이다. 

이강원 회장은 “맡은 임무를 성

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임원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평통을 이끌

어 갈 것”이라고 말하고 “보스톤

및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적극적

인 도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평통회장 인선에 일부 평통

위원은 이강원 회장이 21기 평통위

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문수 21기 보스톤협의

회 회장은 “이강원 회장의 인품과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임원진들이 합

류했으므로 22기 보스톤협의회를 훌

륭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22기의 뛰어난 활약을 기

대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평통 사무처는 해외 자문위원의

경우 평화통일 공공외교 및 국익 중

심 실용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들을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중 68.3%인 2,757명은 재외공관

별로 실시한 자문위원 후보자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거쳐 위촉했다. 이

를 통해 추천 절차의 민주성과 개방

성을 제고하고, 인적 구성의 다변화

를 기했다. 

특히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활동

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 등 K-

Culture와 연계한 공공외교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했고, 국제사회에

서 우호적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사무처는 밝혔다. 

한편, 이번 위촉에는 다양한 이력

을 가진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하여

제22기 자문회의 구성의 다양성을

더했다. 

한국내에서는 청년 참여공모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18세 고등

학생, 방송국 공채 개그맨, 고려인 출

신 기업인, 몽골 출신 귀화인 대학생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눈길

을 끌었다. 

해외 자문위원으로는 평화의 샘

물 ODA 프로젝트 추진인사, 한글

투표용지 도입 캠페인 기획자, 한글

학교 교장, 한중 합작드라마 제작자,

볼쇼이발레단 단원, 재즈피아니스

트, 입체예술가 등 글로벌 코리안 리

더들이 참여했다.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에는 이재

수 위튼 뷰티서플라이 대표가 임명

됐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평통회장에 이강원 로드아일랜드대 교수 임명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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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후 가장

오랫동안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산업연합(AIM)이

11월 3일 발표한 ‘AIM 기업경기

신뢰지수(Business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10월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46.5를 기록했다.

이는 9월보다 1포인트, 8월보다 2.5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같

은 시기보다 무려 9포인트 떨어졌

다.

AIM은 이 지수가 50 미만일 경

우 기업들이 향후 경제 전망에 대

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8개

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이런 장기 비관 구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처

음이다.

이번 하락세는 연방정부의 셧다

운으로 인한 경제 혼란, 관세 불확

실성,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기업은 설문 응답에

서 “연방정부의 중소기업들과 계

약이 줄어들고 있으며, 관세는 모

든 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IM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사

라 존슨(Sara Johnson)은 “연방

준비제도(Fed)는 경제활동이 ‘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약

화되고 있다”며 “장기 실업률

상승과 고용 둔화는 소비 지출의

핵심축인 노동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AIM 기업경기신뢰지수는 1991

년 7월부터 매달 140개 이상의 매

사추세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100점 만점

에 50점을 중립선으로 하며, 50 이

상은 낙관적, 50 미만은 비관적 평

가를 의미한다.

이 지수는 1997년과 1998년에 각

각 68.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9년 2월 금융위기 당시 33.3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통계 수집이 중단되면서 경

제 분석이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기업들의 신뢰 하락세

는 향후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

원기자, 편집부 = 보스턴 한미예술

협회(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가12회째를 맞는 연례 미술

전시회를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23

일까지 렉싱턴 아츠 앤 크래프츠 소

사이어티에서 개최한다. 

섬유미술가인 이정희(Chunghie

Lee) 작가의 초대전으로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

는 제목 아래, 한국의 전통적인 보자

기를 응용한 작품과 기타 섬유 작품

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정희 작가는 홍익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미국 정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로드아

일랜드 미술대학(RISD)에서 교환

교수로 재직하였다. 핀란드의 에비

텍 미술 디자인 대학에서 전임강사

를 역임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7년

까지 로드아일랜드 미술대학의 텍

스타일 디자인과, 회화과에서 객원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한국의 아티스트 마을 헤이리 아

트 팩토리,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 광주 국제 미술의상 비엔날레, 대

구 국제의상 컨퍼런스 등의 자문위

원으로 활동했으며, 지금까지 총 18

회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예 민속 박

물관에서 <Wrapping Tradition:

Korean Textile Now> 를 기획·전

시하였고, 한국이 주빈국이 되었던

프랑스의 유러피안 패치워크 미팅

행사에서는4개 전시회의 선임 큐레

이터로 일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 보자기 포럼 비엔

날레의 총괄기획을 맡았다. 저서로

는 <Bojagi & Beyond I, II>, <Nee-

dle Art> 외 다수가 있다. 

관람은 무료이며, 오프닝 리셉션

은 11월 9일 (일) 오후 2시부터 4시에

열린다. 이정희 작가가 자신의 작품

을 소개했던 한미예술협회의 2022

년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움 동영

상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채널 이름: KCS Boston,  동영상 제

목: Korean Heritage -Bojagi  로

검 색 .

https://www.youtube.com/watch?

v=XB_RJM4hf70) 

<전시회 정보>

제12회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전

시회

이정희 작가 초대전 <My Cup

Overflows>

장소: 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

ton, MA)

전시 기간: 11월 8일(토) - 11월 23

일(일)

운영 시간:  화-일 오전 11시-오

후 5시, 월요일 휴관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전체 기사 읽기>

한미예술협회 연례 전시회 매사추세츠 기업들 경기전망 8개월째 '흐림'
섬유 미술가 이정희 작가 초대전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43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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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49.176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보스톤 최초의 아시안 여성시

장인 미셸우(40) 시장이 4일 보스톤

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미셸 우 시장

은 11월 4일 치러진 본선에서 자신의

재선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시의원

후보까지 당선시키며 보스톤 정치

계에서 그녀의 강력한 입지를 과시

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미셸 우 시장을

“9월 예비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성

과로 유일한 주요 경쟁자를 경선에

서 물러나게 하며 그 역사에 또 하나

의 이력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보

스톤글로브는 또한  “전국적 정치

무대에서의 두드러진 활약에 힘입

어 많은 이들이 보기에 그녀의 유일

한 실질적 정치적 상대는 트럼프 대

통령이었다.”고 치겨 세웠다. 

미셸 우 재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

당 의회였다. 3월 보스톤 시장의 ‘

피난처도시’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미셸 우 시장은 뛰어난 활약으로 전

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을 뿐만 아니

라 보스톤 시장 선거도 승부를 결정

지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토마스 호

먼 국경 차르 등은 보스톤시와 매사

추세츠에서의 강력한 이민단속으로

압박하며 특히 유색인종의 표심을

미셸 우 시장에게 보냈다. 

이런 배경으로 미셸 우 시장의 당

선 확정 연설은 보스톤보다는 전국

적 정치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시장은 보스톤 시포트에 위치

한 ‘그레이스 바이 니아’에서 열

린 당선 축하 자리에서  지역적인 주

제, 즉 첫 임기의 성과를 언급하며 시

작됐지만 곧 트럼프와 그의 정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혼란과 잔혹으로 점철된 연방

행정부의 배경 속에서 압력에 굴복

해 물러서고, 진로를 바꾸거나 혹은

이 나라를 세운 가치에 더욱 헌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고 우 시장은 말했다. “이번 보스톤

선거는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만이 아

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처

럼 행동하는 범죄자에게 우리가 무

릎 꿇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250

년 동안 그 답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정가의 압박에 강력한 비

판을 던지는 한편, 미셸 우 시장은 이

번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을 확대했다. 

이번 보스톤 광역구 시의원(City

Council at large) 선거에서 가장 취

약한 후보로 간주됐던 헨리 산타나

를 적극적으로 도와 당선시켰다. 특

히 광역구시의원 선거는 일종의 대

리전 양상을 띠었다.  우 시장의 정치

적 라이벌인 마티 월시 전 시장은 프

랭크 베이커를 지지했고, 우 시장은

헨리 산타나를 지지했다. 또한 양쪽

과 연계된 정치위원회(PAC)도 각각

상반된 후보들을 지원했다. 결과는

우 시장의 일방적인 승리로 드러났

다. 

이번 광역구 시의원 선거에서는

루지 루이준 시의장, 줄리아 메히아,

에린머피, 그리고 헨리 산타나가 당

선됐다. 총 13명의 시의원 중 9명이

진보적 정치인들로 미셸 우 시장은

앞으로 시정 운영에 강력한 지원군

을 얻게 됐다. 

그러나 우 시장에게 꽃길만 남은

것은 아니다. 4년 전 우시장은 도시

개발 절차의 개편, 그린뉴딜 추진, 대

중교통 요금 무료화, 주민들의 비용

부담 저하 등을 내세우며 시장직을

시작했다. 이 같은 공약의 일부는 아

직도 진행형이다. 

게다가, 도시의 주거비 상승과 주

택난, 화이트 스타디움 개발비 증가,

논란이 된 자전거 도로 확장, 그리고

매스앤드캐스(Mass. and Cass) 지

역의 마약 중독 및 노숙 문제 등 시급

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 압박도 받고

있다.

미셸 우 시장의 다음 임기는 아마

도 전국적인 정치문제가 아니 이 같

은 보스톤 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가

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에 집중해 좀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보

스톤 언론의 공통된 시선이다. 

editor@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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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70.0043

MA주, 겨울철 '히트펌프 요금 인하제'
1일부터 시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는 전기 히

트펌프를 사용하는 주거용 가구

를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히트펌프 요금제’

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혔다. 

이번 히트펌프 요금제는 지난

3월 힐리 주지사가 발표한 ‘에

너지 부담 완화 계획(Energy

Affordability Agenda)’의 핵

심 조치로, 에버소스(Ever-

source), 내셔널 그리드(Na-

tional Grid), 유니틸(Unitil) 등 3

대 전력회사가 주정부와 협력해

시행하게 된다.

히트펌프는 열을 직접 만들어

내는 대신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일반 보일러나 전기난방

보다 최대 3배까지 효율이 높다.

공기열 히트펌프(air-source

heat pump)는 기존 전기히터보

다 난방 전력 사용량을 최대 75%

까지 줄일 수 있으며, 여름철 냉

방 효율과 제습 기능도 뛰어나다

.

이번 인하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매스세이브(Mass Save) 프

로그램을 통해 히트펌프를 설치

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약 10만 명

의 고객에게 자동 적용됐다. 주

정부는 “이번 요금제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

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이번 겨

울 10만 명 이상이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청정에

너지를 이용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고 밝혔다.

에너지환경청(EEA)의 레베

카 텝퍼 장관은 “히트펌프는 여

름철에는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겨울에는 효율적으로 난방을 제

공한다”며 “이번 계절별 요금

제는 다른 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

혔다.

이번 요금 인하제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적

용되며, 여름철에는 일반 전기요

금과 동일한 요율이 부과된다.

매스세이브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히트펌프를 설치했거나

2019년 이전 설치 고객은 각 전력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versource:

eversource.com/heat-

pump-rate, 

National Grid:

ngrid.com/heatpumprate, 

Unitil: unitil.com/ma-heat-

pump-rate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는 표준

전기요금보다 낮은 계절별 배전

요금이 적용되며, 다른 일반 고

객의 전기요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셔널그리드에 따르면

, 평균 전기 사용 고객의 경우 겨

울철 한달에 $70에서 $141에 달

하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 

매사추세츠주는 주민들에게

히트펌프 설치와 함께 새 계절별

요금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

하며, 자세한 정보는 Mass-

Save.com/heat-pump-rate 또

는 MassSave.com/heatpump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기사 읽기>

케임브리지 노른자위 땅 식당 건물, 11월 19일
압류 경매 예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케임브리지 메인 스트리트(781-783

Main St.)에 위치한 한 소규모 상업용

건물이 이번 달 말 압류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0.1에이커도 되지 않는

작은 면적이지만, 피자 가게와 아시아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다. 감정가는

약 80만 달러로 평가됐으며, 경매를 진

행하는 설리번앤설리번(Sullivan &

Sullivan Auctioneers)은 부지의 위치

와 최근 케임브리지 시의 재개발 친화

적 구역 변경을 고려할 때, 상당한 재

개발 가능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케임브리지는 지난 2월 일련의 조닝

변경안을 승인해 도시 전역에서 다가

구 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최소 필지

크기(lot size) 등 허가를 어렵게 만들

던 일부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현재는

센트럴스퀘어(Central Square) 주변

을 더 높은 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밀도 개발 조닝변경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에 경매에 부쳐질 부지는

바로 센트럴스퀘어 구역의 동쪽 경계

에 위치한다.

이 부지는 MIT가 2022년에 개소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겸 액셀러레이

터 ‘더 엔진(The Engine)’ 맞은편

대각선 위치에 있어 입지상 장점이 크

다 . 또 한  켄 달  스 퀘 어 (Kendall

Square)는 현재 도심 내 최고층 빌딩

공사와 3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켄달

커먼(Kendall Common) 프로젝트 등

으로 더욱 밀집되고 있다.

이번에 경매에 부쳐질 메인 스트리

트 건물에는 ‘프리모 피자 & 로스트

비프(Primo Pizza & Roast Beef)’와

‘메이 아시안 이터리(Mae Asian

Eatery)’가 입주해 있으며, 경매일은

1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부동산은 부동산 개발업체 세네

(Senné)가 소유한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시 기록에 따르면 세네는 2019년

이 부지를 150만 달러에 매입했다.

한편 세네가 소유했던 인근 793-805

메인 스트리트 건물은 지난 8월 경매

에서 매각됐다. 과거 버투치스

(Bertucci’s)와 쿠치 쿠치(Cuchi

Cuchi) 레스토랑이 입주했던 그 건물

은 웨스트퍼드(Westford, MA) 거주

자 마히르 유제레로글루 명의의 법인

이 575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세네는

이 건물을 2019년에 430만 달러에 구입

했었다.

이 두 건의 케임브리지 상업용 부동

산은 최근 보스톤 지역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상업용 부동산 압류 경매 사례

중 일부다.

지난 1년 동안에는 주거용 개발이

승인되었던 이스트보스톤의 한 옛 교

회 부지와 찰스타운 설리번 스퀘어에

위치한 24층 타워 개발 예정 부지 등도

경매에 부쳐졌다.

올해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 경매 거

래는 3월에 진행된 보스톤 도심 36층

오피스 타워 ‘원 링컨(One Lin-

coln)’의 4억 달러 매각이었다. 11월

5일에는 보스톤 다운타운의 99 베드퍼

드 스트리트(99 Bedford St.)에 위치

한 5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 경매를

통해 1,900만 달러에 매각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 흐름이 여전히 이

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히트펌프 이용 10만 가구, 올겨울 난방비 수백 달러 절감 기대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41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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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버(Fall River)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관련 5명 체포

▶▶1면에 이어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폴리버 경찰은 지난 3일

시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스트

리 트  테 이 크 오 버 (street

takeover)’ 사건과 관련해 5명

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6시 사이 50명에서

100명가량이 시내 도로에 모여

오토바이, ATV, 스쿠터, 더트바

이크 등을 타고 난폭한 곡예 운

전을 벌이며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도로를 점거했다.

폴리버 경찰은 사건 당일 시민

들이 제보한 여러 영상과 함께

현장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경찰은 성명에서 “이러한 불

법 집회는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들은

단순히 법을 지키며 주행을 즐기

는 라이더들이 아니라, 도로를

막고 난폭하게 운전하며 다른 운

전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

는 무질서한 집단”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이들 중 상당수는

보험이 없거나 운전 경험이 거의

없어, 사고와 부상,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체포 과정에서 오토바이

4대, ATV 1대, 스쿠터 1대가 견

인됐다. 체포된 5명은 10대에서

30대에 이르며 대부분이 차량 부

주의 운전과 경찰 명령 불응으로

체포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

면허 및 무보험 운전자도 포함되

어 있었다. 

경찰은 “이른바 스트리트 테

이크오버 사태에 질렸다”며 “

공공 안전을 위해 이러한 불법적

난동에 단호히 개입할 것”이라

고 밝혔다. 또 “우리는 당신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리고, 차량

을 견인하며, 무료로 유치장까지

태워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10월 초에

도 폴리버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수백 명이 도로를 점거해 구급차

가 우회하도록 강요하는 사태로

번졌다. 당시에도 5명이 체포됐

고, 1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

됐다.  

<전체 기사 읽기>

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세차장 실

내에는 접근하지 않았다. 체포된 직

원들은 모두 세차장 실외에서 일하

던 직원들이었다. 

세차장 매니저는 “체포된 직원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

고 있었지만, 일부는 현장에서 신분

증이나 취업허가서를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며 “몇몇은 서류를 사물함

에 두고 왔는데, 내가 대신 가져가면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단속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에 시

작됐으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17대

이상의 차량이 세차장을 에워싸고

출입구를 봉쇄한 뒤, 세차를 기다리

던 고객들에게 모두 떠날 것을 지시

했다. 매니저는 “장갑차까지 동원

된 걸 보고 너무 놀랐다”며 “우리

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이런 식의

강압적 단속은 말이 안 된다”고 분

통을 터뜨렸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모든 것

을 제대로 했는데도 그들은 이곳을

습격해 내가 라티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내 권리를 침해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옆에 있는 두

명의 직원은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지 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이들은 단속 요원에게 신분증을 강

제로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올스턴 세차장은 4일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으나 5일부터는 단축

된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민단속감시커뮤니티네트워크

LUCE의 자원봉사자들에 따르면,

최소 일부 구금자들은 벌링턴에 위

치한ICE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 중 몇 명

이 같은 시설에 있는지, 또 얼마나 오

래 그곳에 머물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LUCE의 자원봉사자 아만다 아이

젠하우어는 “우리는 이민 당국이

일부 사람들에게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

다”고 말했다. 그녀는 구금된 노동

자들의 가족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

다. “그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자진

추방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말 그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

다. 

올스턴 지역구의 리즈 브레이든

시의원은 “단속 규모가 너무 커 충

격적”이라며 “이들은 우리 이웃이

자 성실히 일하는 이민자들이다. 가

족들이 이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조

차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고 말했다.

브레이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것은 단순 명확한 납치다. 이는

ICE와 트럼프 정부가 보스톤을 불법

적, 보복적 표적으로 삼은 한 공포스

런  현장”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editor@bostonkorea.com

한식당 밀집한 올스턴서 세차장 급습, 이민단속…
직원 9명 체포

경찰, 일반 라이더가 아니라 도로를 막고 난동 부리는 무질서한 집단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39


The Boston Korea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7종합

하버드 의대 폭발 사건 관련 매사추세츠
남성 2명 체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 연방수사국(FBI)은 2일

새벽 하버드 의대 건물 내에서 발생

한 폭발 사건과 관련해 매사추세츠

주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4일 발표

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

자는 플리머스 출신의 18세 로건 데

이비드 패터슨과 본 출신의 20세 도

미닉 프랭크 카도자로, 두 사람은 하

버드 의대 골덴슨 빌딩을 폭발물로

훼손하려 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FBI는 두 사람이 4일 오전 체포됐

으며, 이날 오후 보스톤 연방지방법

원에서 첫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변호인 선임 여부는 즉각 확인되

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2일 새벽 2

시 23분경 얼굴을 가리고 어두운 옷

차림으로 의대 캠퍼스로 향하는 장

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1분 뒤에는 로만 캔들 폭죽을

점화하는 장면이, 2시 33분경에는 건

물 주변 공사장 울타리를 넘어가 비

계(Scaffolding)를 타고 건물 옥상으

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2시 45분경 건물 4층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 경보가 울렸으며, 이후 경

찰은 두 사람이 4층 신경생물학과 실

험실 근처에서 활동한 뒤 1층 비상구

를 통해 도주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폭발물은 대형 상업용

폭죽으로 추정되며, 나무로 된 보관

함 안에서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FBI는 폭발물 성분 분석을 계속 진

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3시경 카도자는 인근에서 바

지를 벗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

이 포착됐고, 패터슨은 웬트워스 공

대 캠퍼스 기숙사에 들어가 안내 데

스크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통

화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 약

30분 뒤 두 사람은 제3의 인물과 합

류해 웬트워스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매사추세츠 칼

리지오브아트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할로윈

행사’를 위해 웬트워스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범

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버드 의대 측은 3일 성명을 통해

“폭발이 발생한 4층 복도 일부는 청

소가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이며, 건

물 구조적 손상은 없고 모든 실험실

과 장비는 무사하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AI 음성기술 기업 세런스, 삼성과
특허소송 합의…4,950만 달러 수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벌링턴에 본사를 둔 AI

음성기술 기업 세런스 AI(Cer-

ence AI)가 삼성전자와의 2년간

이어진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고

약 4,950만 달러를 받게 된다. 

보스톤비즈니스저널(BBJ)에

따르면, 세런스는 10월 28일 삼성

과 교차 특허 라이선스(cross-

license)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

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

고했다. 이 합의에는 삼성전자가

세런스에 지급하는 일시금 4,95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세런스 대변인 케이트 힉맨은

이메일을 통해 “공시된 내용 외

에는 밝힐 수 없으며, 자금의 사

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

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

전자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세

런스는 현재 애플과의 또 다른

특허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세런스의 특허 분쟁은 2023년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

기된 삼성전자 상대 소송에서 비

롯됐다. 세런스는 자사의 필기

인식, 음성 메시징, 음성 명령 모

니터링 관련 기술 특허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제품군에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

자가 이를 “고의적이고 무모하

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 세런스는 추가로

네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했고, 삼성은 그해 7월 세런스가

자사 특허 네 건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양측은 올해와

내년 4월 각각 별도의 재판을 앞

두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모

두 취하됐다.

세런스 AI는 음성인식 선도기

업 뉴언스 커뮤니케이션즈(Nu-

ance Communications)에 서

2019년 분사한 회사로, 2024년 전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가 CEO로 부임하면서 ‘세런스

AI’로 사명을 바꿨다.

뉴언스는 이후 마이크로소프

트(Microsoft Corp.)에 약 197억

달러에 인수됐다.

이번 합의는 세런스가 주요 글

로벌 IT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에

서 거둔 첫 대규모 합의금으로,

향후 기업 가치 제고와 AI 음성

기술 연구개발 투자에 상당한 재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차 특허 라이선스(cross-

license) 계약’은 서로 다른 두

기업이 각자의 특허를 상대방이

일정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허락하는 상호 계약을 말합니

다. 두 회사가 서로의 특허를 일

정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

이나 사용권을 교환하는 방식이

다.

이런 계약은 대형 기술기업 간

특허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

하거나, 서로의 기술을 활용해

제품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주 체결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41222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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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턴 추수감사절,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 코스 요리로 더욱 풍성하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추수

감사절이 다가오면서 보스턴의 유명 레스토랑

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특별 코스 요리로 손

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집에서 칠면

조를 굽고 복잡한 사이드 디시를 준비하는 대

신, 전문 셰프들이 선보이는 고급스러운 홀리

데이 만찬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올해 2025년

추수감사절(11월 27일 목요일)에는 보스턴 전

역의 레스토랑들이 전통적인 칠면조 디너부터

이탈리안, 프렌치 감성을 더한 혁신적인 메뉴

까지 다채로운 옵션을 선보인다.

특히 백베이, 시포트, 비컨힐 등 보스턴의 주

요 지역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들은 프릭스

픽스(prix-fixe) 코스 메뉴를 통해 우아한 다이

닝 경험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요

리에 각 레스토랑만의 독특한 감각을 더해, 미

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

며 잊지 못할 추수감사절을 보내보자.

다만, 보스턴에서 추수감사절 외식은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인기 레스토랑들은 빠르게

예약이 마감된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놓치

지 않으려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아래

에서는 올해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경험을 선

사할 보스턴의 네 곳 레스토랑을 소개한다.

라 파드로나 (La Padrona at Raffles Boston),

백베이

라 파드로나는 보스턴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규 레스토랑 중 하나로, 래플스 보스턴 호텔

에 위치한 이탈리안 다이닝이다.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 12시부터 7시30분까지 운영되며, 1

인당 150달러의 3코스 프릭스픽스 메뉴를 선보

인다. 애피타이저로는 가을 미스티칸자 샐러

드, 참치 크루도, 타글리아텔레 에밀리아-로마

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메인 코스로는 전

통적인 스톤우드 팜 칠면조 구이를 허브 스터

핑과 크렘 프레쉬 매시드 포테이토와 함께 맛

볼 수 있다.

칠면조 외에도 숯불에 구운 가지 파르미지

아나나 우니와 랍스터 리조토 같은 이탈리안

특선 요리를 선택할 수 있어, 전통과 혁신이 조

화를 이루는 독특한 추수감사절 경험을 선사

한다. 디저트로는 애플 타르트, 뉴잉글랜드 펌

킨 파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어 달

콤한 마무리를 더한다. 백베이의 중심부에서

세련된 분위기 속에 특별한 홀리데이 디너를

즐기고 싶다면 라 파드로나가 완벽한 선택이

다.

주소: 38 Trinity Pl, Boston, MA 02116

시간: 11월 27일 12:00pm- 7:30pm (추수감

사절 당일)

웹사이트:

https://www.lapadronaboston.com/

다비오스 (Davio’s Northern Italian Steak-

house), 백베이

다비오스는 보스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노던 이탈리안 스테이크하우스로, 추수감사절

에도 변함없는 품질의 요리를 선보인다.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성

인 85달러, 12세 미만 어린이 30달러의 프릭스

픽스 메뉴를 제공한다. 메뉴에는 버몬트산 프

리레인지 유기농 칠면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전통적인 사이드 디시가 함께 제공된다.

샬라 허브 스터핑, 유콘 골드 포테이토, 버터넛

스쿼시, 아스파라거스, 크랜베리 소스와 그레

이비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다.

디저트는15달러로 별도 주문이 가능하며,

바닐라 젤라토를 곁들인 애플 파이, 샹티이 크

림을 올린 펌킨 파이, 버번 젤라토와 함께 나오

는 피칸 파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다

음날을 위한 ‘투모로우즈 터키 샌드위치’도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할 수 있어, 추수감사절

의 여운을 이틀간 즐길 수 있다. 

주소:  75 Arlington Street, Boston MA 02116

시간: 11월 27일 11am- 8pm (추수감사절 당

일)

웹사이트:

https://davios.com/bos/events/thanks-

giving-dinner

마트리아 (Matria at InterContinental Boston),

시포트

인터콘티넨탈 보스턴의 마트리아는 북부 이

탈리안 스타일의 스테이크하우스로, 포트 포

인트 채널의 아름다운 워터프론트 뷰를 자랑

하는 레스토랑이다. 추수감사절 당일 정오부

터 오후 6시까지 성인 185달러, 6-12세 어린이

80달러(세금과 팁 포함)의 화려한 뷔페 스타일

추수감사절 디너를 선보인다.

진저 에이콘 펌킨 수프와 버터넛 스쿼시 &

데이트 샐러드로 시작해, 이탈리안 큐어드 미

트와 치즈, 시그니처 브레드, 스시 바 등 다채

로운 애피타이저를 즐길 수 있다. 메인 코스에

서는 체스넛과 애플 스터핑을 곁들인 로스트

칠면조, 피에몬테제 립아이 스테이크, 파치먼

트로 구운 허니 머스터드 대서양 연어 등을 카

빙 스테이션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화이트 볼

로네제 리가토니 같은 이탈리안 요리도 준비

되어 있다.

디저트로는 티라미수, 솔티드 카라멜 카놀

리, 시즌 파이 등이 포함된 풍성한 디저트 뷔페

가 제공된다. 보스턴 워터프론트의 멋진 전망

과 함께 이탈리안 감성이 가미된 추수감사절

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트리아가 최고의 선택

이다.

주소:  510 Atlantic Ave, Boston, MA 02210

시간: 11월 27일 12:00pm-6pm (추수감사절

당일)

웹사이트: https://www.matriaboston.com/

페레그린 (Peregrine at Whitney Hotel), 비컨힐

휘트니 호텔에 위치한 페레그린은 비컨힐의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추수감사절 특별 메뉴

를 선보인다.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운영되며, 95달러의 3코스 프릭스픽스

메뉴를 제공한다. 이그제큐티브 셰프 나폴레

옹 스미스가 선보이는 메뉴는 디종 메이플 로

스티드 브뤼셀 스프라우츠, 코코넛과 진저 펌

킨 비스크 같은 가을 풍미의 애피타이저로 시

작된다.

메인 코스로는 전통적인 로스트 칠면조와

터키 주스, 허브 콘브레드 스터핑이 포함되어

있으며, 샴페인 뵈르 블랑 소스를 곁들인 팬 시

어드 연어나 머쉬룸 뒥셀 리조토도 선택 가능

하다. 디저트로는 전통적인 펌킨 파이와 함께,

전혀 전통적이지 않은 애플 파이 치즈케이크

가 제공되어 클래식과 모던의 조화를 즐길 수

있다. 비컨힐의 역사적인 찰스 스트리트에 위

치한 페레그린은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따뜻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예약은 필수이며,

휘트니 호텔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주소:  170 Charles St, Boston, MA 02114

시간: 11월 27일 11am-8pm (추수감사절 당

일)

웹사이트:

https://www.peregrineboston.com/

위에 소개한 레스토랑 외에도 보스턴 전역

에는 추수감사절에 문을 여는 레스토랑이 많

다. 다이닝 옵션뿐 아니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테이크아웃 메뉴를 제공하는 곳도 다양해, 원

하는 스타일로 추수감사절을 계획할 수 있다.

보스턴 추수감사절 2025에 영업하는 모든 식

당과 테이크아웃 옵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 음  웹 사 이 트 에 서  확 인 할  수  있 다

:https://www.bostonchefs.com/holiday/than

ksgiving-boston-restaurants/

이 웹사이트에서는 보스턴과 주변 지역의

다양한 레스토랑 정보, 메뉴 가격, 운영 시간,

예약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완벽한 추수감

사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추수감사절, 보스턴의 미식 명소에서 감사와

풍요의 순간을 만끽해보자.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37


The Boston Korea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광고  9

보스턴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929.600.4880



10 The Boston Korea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종합

아마존, UPS, 메타 등 미국 기업들 대규모 감원 시작됐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팬데믹 이후 인력 유지에 공을

드렸던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

에  나 서 며  ‘노 동  비 축 (labor

hoarding)’ 시대의 종료를 알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 보도

했다. 

아마존, 타깃, UPS, 메타 플랫폼스

등 주요 대기업들은 최근 몇 주 사이

수만 명 규모의 감원을 발표했다. 팬

데믹 이후 인력 확보 경쟁 속에서 “

직원을 잃으면 다시 구하기 어렵다

”는 것을 절감한 기업들이지만, 최

근 고용시장이 약세로 돌아서자 또

다시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RSM 수석이코노미스트 조지프

브루수엘라스는 “1990년대처럼 불

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

업이 돌아가고 있다”며 “그때는

오히려 인력을 줄이는 기업이 보상

받았다”고 회상했다.

노동비축이 끝난 이유는 단순하다

. 인건비는 기업이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비용 항목이기 때문이다. 인공지

능(AI)에 대한 낙관론도 한몫한다.

자동화 기술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

면서, 기업들은 ‘사람 대신 기술’

을 택할 여지를 확대하고 있다. 연방

준비제도(연준)의 최신 보고서에 따

르면, 많은 고용주들이 “수요 약화,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AI 투자 확대

”를 이유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

다.

팬데믹 시기 급증한 수요에 대응

해 인력을 크게 늘린 기업들도 이제

는 몸집이 비대해졌다고 느낀다. 아

마존은 2019년 80만 명이던 직원 수

가 지난해 말 150만 명으로 늘었다.

타깃은 본사 인력 1,800명을 줄이겠

다고 밝혔고, UPS는 4만 8천 명의 관

리·운영직을 감축했다.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들이 감원을

반기는 분위기다. 타깃의 주가는 감

원 발표 당일 상승했고, 아마존이 1

만 4천 명 추가 감원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1% 올랐다. UPS 역시 실적

발표와 함께 감원을 공개하자 주가

가 8% 급등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23년 4월 3.4%

로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뒤,

2025년 8월에는 4.3%로 올랐다. 미시

간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4%

가 향후 1년간 실업률 상승을 예상하

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원 러시가 고

용시장의 본격 하락세를 예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피터

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드 콜코는 “

눈에 띄는 감원 숫자들이 있지만, 1

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전체 노동시장

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AI의 영향력은 아직 제한

적이지만, 언젠가 AI가 업무를 대체

할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기업들로

하여금 인력을 줄이는 데 주저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월마트, 포드, JP

모건체이스, 아마존 등은 이미 AI 도

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노동 비축은 특히 인재 확보가 어

려운 고임금·전문직에서 두드러졌

지만, 바로 그 분야가 AI로 가장 빠

르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미국 기업들은 ‘직원 지키

기’ 대신 ‘효율적 감축’의 시대

에 들어섰다. AI와 경기 둔화의 그림

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의 고용 안정기는 조용히 막을 내리

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도입, 소비와 기업 지출 둔화, 비

용 상승 등을 주요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 업종별로는 창

고·물류 부문이 약 4만 8,000개

의 일자리를 줄이며 증가세를 주

도했고, 기술 부문에서도 3만

3,000개가 넘는 감원이 예고됐다.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

스의 앤디 챌린저 최고매출책임

자(CRO)는 “일부 산업은 팬데

믹 시기 급증했던 채용을 되돌리

고 있다”며 “AI 채택 확대, 수

요 둔화, 비용 상승이 허리띠 졸

라매기와 채용 동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

존, 타깃, UPS, 메타 등의 대규모

감원을 보도하면서 팬데믹 이후

인력 유지에 공을 드렸던 미국 기

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서며 ‘

노동 비축(labor hoarding)’ 시

대의 종료를 알리고 있다고 보도

했었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 수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 방침을

발표해 10월 감원 폭증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다. 

한편, 민간 급여처리업체 ADP

는 전날 발표에서 10월 민간부문

일자리가 42,000개 증가했다고 밝

혔다. 직전 두 달 연속 감소세에

서 소폭 반등한 수치다. 

hsb@bostonkorea.com

인력 부족 노동 비축(labor hoarding) 관행 종말 
실업률 4.3%로 상승…안정적 고용 시대는 막내려
일부, 감원이 전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트립어드바이저, 구조조정 단행 대규모 해고 눈앞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근교에 본사를 둔 여행

정보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

(Tripadvisor)가 대규모 구조조정

을 단행할 예정이다.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의 5일 보

도에 따르면, 여행 메타서치 기업

트립어드바이저는 두 개의 핵심

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

을 추진하면서 상당 규모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이다.

여행 전문 매체 스키프트(Skift)

는 트립어드바이저가 행동주의 투

자펀드 스타보드 밸류(Starboard

Value)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

했다. 스타보드는 벌링턴에 본사

를 둔 커피·음료 대기업 큐어리

그 닥터페퍼(Keurig Dr Pepper)

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트립어드바이저

는 자사의 핵심 세 부문 가운데 여

행 후기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전

통 플랫폼 브랜드 트립어드바이저

(Brand Tripadvisor)와 투어 및 액

티비티 예약 플랫폼 비에이터

(Viator)를 통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팀의 상당수

가 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이번 구조조

정 보도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

을 내놓지 않았다. 매사추세츠주

니댐(Needham, MA)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86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약 1,000명이 미국 내 근무자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트립어드바

이저의 성장이 기존 여행 후기 플

랫폼보다 비에이터와 레스토랑 예

약 서비스 ‘더포크(TheFork)’

에 달려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지난해 비에이터 매출은 8

억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

가했고, 더포크 매출도 1억8천1백

만 달러로 18% 상승했다. 반면, 광

고 중심의 전통 여행 플랫폼 부문

은 5억8천5백만 달러로 11% 감소

해 구글 등과의 경쟁에서 부진을

보였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지난해 인수

·합병(M&A) 가능성을 검토하

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 3개월 뒤 “적절한 거래 상대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회사는 11월 6일 분기 실

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미기업, 올해 10월까지 100만 명 넘는
직원 감축…전년 대비 65% 증가
▶▶1면에 이어서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18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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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반

선거에서 야당 민주당이 압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9개월 국정운영

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성격이 있

는 정치 이벤트인 만큼 다채로운 해

석이 뒤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열

린 뉴욕시장,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

지사 선거에서 모두 쉽게 이겼다.

뉴욕에서는 사회주의자인 진보의

새 아이콘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

이 시장으로 당선됐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에비게일 스팬

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 뉴저지주에

서는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주지사에 선출됐다.

이런 결과를 두고 백악관과 상·하

원 다수당을 모두 공화당에 내준 민

주당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 마이크 두

헤임은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

대참패였다"고 평가했다.

두헤임은 "주 단위 공화당원들에

게 재앙 같은 밤이었고 전국 단위 공

화당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내년 중간선거 선전

의 길조로 단정하기에 이르다는 평

가가 지배적이다.

일단 뉴욕시, 버지니아주, 뉴저지

주는 모두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이 바뀔 수

있는 내년 중간선거나 202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차피 선전 가능성이

큰 곳에서 이겼다는 얘기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상태가 양호해

내년 중간선거 선전을 장담한다면

오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선거를 확

대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심

의 향배에 대한 시사점은 분명하다

고 본다.

NBC는 이번 민주당 승리의 동력

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트

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 있다고

짚었다.

맘다니, 스팬버거, 셰릴 당선인은

경제적 의제, 민생경제의 문제를 선

거운동 중심에 두고 공화당 후보들

을 난타했다.

사회주의자 맘다니, 중도좌파 스

팬버거, 셰릴 당선인은 정책 비전이

달랐지만, 민생경제를 간판 문제로

삼는 전략은 공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지역 단위에서도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는 캠페인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28일 실시된 NBC 여

론조사에서 전국 유권자 63%가 트럼

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대 미만

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의 선거전략가 제시 퍼거슨

은 "사람들이 트럼프 때문에 삶이 힘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한

다"고 해석했다.

퍼거슨은 국가 차원의 거시경제가

아니라 서민의 일상과 밀접한 체감

경제를 선거 의제로 삼으면 승리한

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

령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도 민주

당 승리에 한몫한 것으로 관측된다.

스팬버거, 셰릴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는 이유로 투표장에

온 것으로 조사된 전체 유권자의

40%를 사실상 모두 데려갔다.

국가 상황에 불만이 있거나 분노

한다는 이들은 전체 투표자의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팬버거, 셰릴 당선인은 각각 이

들의 77%, 75%를 쓸어 담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비판에 힘을 얻은 것

으로 관측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서 민주당이 얻을 교

훈으로 민생경제를 가장 먼저 거론

했다.

물가안정, 생계비 절감, 고용안정

등 일상에 밀착한 경제여건 개선책

을 제시하면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지닌다는 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 선

택이 적절했다고 두 번째 교훈을 제

시했다.

스팬버거 당선인은 중앙정보국

(CIA) 요원, 셰릴 당선인은 해군 헬

리콥터 조종사 출신으로 애국심을

입증한 까닭에 '미국을 혐오하는 민

주당'이라는 공화당의 공세가 먹히

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대중이 엘리트를

싫어하는 격동의 시대에 선거 때 기

득권 수호를 내세우면 필패라는 점

도 교훈으로 들었다.

뉴욕 시민들이 시와 주의 법규에

제약받아 시행이 어려울 정도의 정

책을 내세우는 맘다니를 선택한 원

인이 그의 정책이 좋아서라기보다

기득권을 향한 개탄이 크다는 데 있

다는 분석이다.

jangje@yna.co.kr

야당 압승에 드러난 美민심…트럼프 아킬레스건은 '민생경제'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인도계 민주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강세지 승리에 의미 국한…"내년 중간선거 선전은 미지수"

민심향배는 확실…민생고·애국자·반기득권 등 선거 키워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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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미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장

기화가 유동성 경색 우려를 키우면

서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6일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

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5% 내린 4,004.42로 거래를 마

쳤다. 장 중 한때 6% 넘게 급락하기

도 했다.

이날도 코스피는 비록 상승 출발

했다가 보합권으로 내려가 4,000선에

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증권가는 그간

인공지능(AI) 열풍에 뉴욕 증시에서

크게 올랐던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4

일(이하 현지시간) 'AI 버블' 우려 재

점화로 하락한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도 한 요

인으로 꼽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정부 기능이 일시 중

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전날까지 36일

째 진행되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이

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미국 재무부

의 일반 계정(TGA) 잔고가 급증하

자 시중 유동성 경색 우려가 커지고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은

국내 증시에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는 이달 들어 매일 순매도를 기록하

며 전날까지 5조930억원 팔아치웠다,

6일 오전 현재도 매도 우위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030210] 연구

원은 "셧다운 이전 대비 TGA 잔액

은 2천억 달러 증가해 총 1조 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정부가 일부 지출과

공공 급여 지급을 중단하며 유출은

없는 반면 국채 발행, 세금, 관세 등

유입은 지속돼 왜곡이 발생했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시중 유동성이 흡

수돼 은행 준비금 감소 및 단기 자금

시장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며 "셧다

운 해소 시 반대로 유동성이 공급되

며 위험 자산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

다"고 짚었다.

그는 셧다운 해소 이슈를 소화하

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하향 안정, 환율 하향 안정 등이 확인

될 필요 있겠으나, 외부 변수에 기인

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펀더멘털에

근거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박혜란 삼성증권[016360] 연구원은

"주식 시장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

쟁, 빅테크 실적 등 핵심 이벤트들을

소화하기에 바빴다"며 "그 사이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은 더욱 부담스러워

졌고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고평가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큰 이벤트들이 지나니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셧다운 장기화 등 가

려졌던 우려들이 시장을 동시에 누

르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이 상승하

고자 하는 힘보다 과열을 해소하고

자 하는 힘이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셧다운 해제는 언제?…유동성 경색 우려에 한미 증시 발목

미의회

역대 최장 기록에 단기자금 수요증가·위험자산 투심 악화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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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

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

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

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

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

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

단했다.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

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

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

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

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

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

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

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

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

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

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

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

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게

서울시의회 결정의 배경이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서 소송

전으로 번졌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

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2년여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서

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

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

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

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

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

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

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

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

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조례안

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

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

더라도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문체부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

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

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

는지도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

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

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

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

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

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

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

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

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

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

관은 시·도 지방의회 의결에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

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만약 지자체

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

목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

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최고 높이 145ｍ

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으

나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

부터 약 180ｍ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ｍ) 밖이라 규제 대상

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lready@yna.co.kr

대법 "건설규제 완화 조례 적법"…종묘 앞 재개발 탄력받나
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밖도 문화재 영향 검토' 조항 삭제

문체부 "국가유산청 협의 거쳐야" 무효소송 냈으나 패소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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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 정부가 관리

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

께 협력하며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행정 편의 시각이 아닌 수요자 중심

의 동포 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하겠

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청을 이끌게 된 김경협(63)

청장은 취임 50일 맞아 인천 송도 본

청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서 "조직과 예산이 아직 반쪽짜리지

만 3선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정부

부처와의 업무 조율과 국회 협력을

끌어내 동포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힘쓰겠다"고 6일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그

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

초로 동포 업무를 맡았었고, 국회에

서는 지난 2017년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 기본법안을 대표로 발

의했다.

또 고려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힘쓰기도 했던 그는 "동포사회의 어

려움과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알고 있던 차에 청장을 맡게 돼 운명

이다 싶으면서도 더 무거운 책임감

을 느낀다"고 했다.

김 청장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재외동포청은 아직 신생 조직으로서

갈 길이 멀다며 구조적 문제들을 개

선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

를 거치지 못하고 급조하듯이 동포

청이 출범하면서 불안정하고 엉성한

조직 체계가 아직 자

리를 잡지 못했다"며 "더욱이 예산도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과 별 차이

가 없다 보니 동포사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혜택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8년 전 동포청 설치 법안 발

의할 때도 여러 부처에 산재한 재외

동포 업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로 모으지 못

한 상황"이라며 하나씩 하나씩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

력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

답.

-- 지난달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수국적 허용 연

령을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

선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

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동포청

의 대응은?

▲ 동포청에서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지

금의 65세에서 40세로 낮출 시 2044년

에는 생산 유발 효과 6조2천억원, 부

가가치 유발효과 2조9천억원에 이르

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용 연령을 낮

출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 현재 국회에서도 국적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2건이나 발의될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동포청은 연령 하향 시 효과와 사

회복지 및 병역 문제 등 유관 제도와

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도

출하고 이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

진할 것이다.

글로벌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은 국

제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동포사회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

연령 하향은 동포사회가 모국을 자

유롭게 오가며 기여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는 일이다.

동포청은 정책 효과 및 동포의 모

국 기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

민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공관

투표를 위해 많게는 수백∼수천km

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

는 일은 벌써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다만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 등 재

외선거의 제도개선은 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할 사항이다. 재외선거 투

표권자들의 요망사항을 국회에 적극

적으로 전달하고 선관위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동포청이 동포재단 때와 비교

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

다.

▲ 동포청 직원 개인의 자세나 역

량 부족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라

고 본다. 동포청이 정부 중앙부처이

다 보니 조직과 예산의 경직성은 어

쩔 수 없는 사항이다. 동포사회에서

까다로워진 행정으로 전보다 지원받

기 힘들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예전에 동포청 설치 법

안을 발의할 때도 민간 지원기구와

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다양한 유대인재

단이 있어서 정부와 이런 역할을 분

담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

외동포기본법' 만들 때 법안에 명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이 아쉽다. 현재 상황에 맞춰 동포

지원체계와 업무 체계를 혁신해 나

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지

원기구로 세계한인재단(가칭) 설립

도 추진해볼 계획이다.

-- 과거 동포재단 시절 재외공관

에 동포 업무 담당 영사를 파견했던

제도를 복원·확대할 계획이라던데

?

▲ 모든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으

므로 정책 담당자인 직원이 동포사

회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맞춤형 동포지원'과 '동포역량 극

대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번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과거 동

포재단 시절 영사를 파견했던 미국

(LA·뉴욕), 중국(베이징), 일본(도

쿄), 베트남(호찌민), 호주(시드니),

카자흐스탄(알마티)뿐만 아니라 동

포들의 수요가 높은 곳에 파견을 확

대해 나가겠다.

또 동포청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

현장 방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체

국외 훈련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

현장 역량을 강화하겠다.

-- 국내 귀환 동포가 86만명으로

늘었고 곧 100만 명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정착을 돕는 전담

조직을 개설할 계획이라던데?

▲ 일시 체류보다 모국에 정착하

려는 동포들이 늘고 있어서 체류자

격 외에도 취업, 주거 확보, 자녀 교

육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체류·고용·복

지 등 분야별로 부처에 산재해있고,

외국인의 국내 체류 관점에서 시행

해왔기에 귀환 동포는 정책 사각지

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는 귀환 동포를 지원할 책무가 있다.

당면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혈통·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재외동포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동포청은 귀환 동포를 관리와 규

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에 이들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해 각기

사정에 맞추어 정착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

부 내 국내 동포 정책 총괄·조정, 맞

춤형 지원, 제도 개선, 대국민 인식개

선 등에 앞장서겠다.

-- 동포청 출범 3년 차에 접어들

었는데 여전히 동포 업무가 각 부처

에 산재해 있다. 창구 일원화를 어떻

게 생각하는지.

▲ '재외동포기본법'의 취지 중 하

나가 부처에 산재한 동포 업무를 동

포청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유사 업무가 부처에

산재해 있다 보니 중복으로 인한 효

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부

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업무 통합

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조

율해 동포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사할린 동포 지원 업무

를 이관받아 더 내실 있게 하게 됐다

.

-- 동포청 예산이 재단 시절에 비

해 크게 늘지 않다 보니 동포사회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에 차이가 없다

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2024년 1천67억원에서 올해는 1

천71억원으로 3억원 늘었다. 내년 예

산안도 1천92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600억∼700억원이던 동포

재단 시절보다 예산이 는 것 같지만

직원도 2배 이상 늘어났기에 예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

한 필수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

을 다할 계획이다.

--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민간 등의

인적자원이 합류한 동포청은 출신

배경이 다양하다 보니 팀워크 발휘

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 못지않

게 중요한 게 어시스트다. 팀워크가

제대로 발휘될 때 훌륭한 어시스트

가 나온다. 난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에 구성원 누가 어디 출신인지 모른

다. 출신에 따른 차별은 절대 없을 것

이다. 오히려 출신에 따른 장점을 잘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팀워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부서 내에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을 고루 배치하겠다.

-- 1970∼1990년대와 달리 대한민

국 국력이 상승했고, 동포사회도 거

주국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달라진

상황에 맞게 동포 정책의 변화가 필

요하다고 본다.

▲ 대한민국은 지난해 잠시 위기

가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해 모범적

인 민주국가이자 문화 강국으로 돌

아왔다. 이는 동포분들이 해외에서

모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되도

록 다양한 공공외교를 펼치며 응원

해준 덕분이다.

재외동포는 글로벌 통상국가의 기

반이자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혀

온 개척자이기도 하다. 

김경협 동포청장 "복수국적 연령하향·재외국민투표 개선 적극추진"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재외동포청을 처음으로 이끌게 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경협 청장. (동포청 제공)

취임 50일 인터뷰…"재외동포 관리·규제 대상 아닌 협력 동반자"

"조직·예산 아직 반쪽…3선 의원 경험 살려 부처·국회 협력 이끌 것"

"역할 분담할 민간 지원기구 필요"…영사 파견·귀환 동포 지원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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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영화 '조

작된 도시'에서 제가 맡았던 권유라는 인물

과 이번 시리즈의 박태중을 아예 연결 짓지

않고 연기를 하려고 했어요. 영화와는 또 다

른 캐릭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2017년 개봉한 영화 '조작된 도시'에 이어

이 작품을 각색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

널 시리즈 '조각도시'에서도 주인공을 맡게

된 배우 지창욱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

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

처럼 두 배역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각도시'는 평범하게 살다 억울하게 흉

악 범죄에 휘말려 감옥에 가게 된 박태중(지

창욱 분)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안요한(도

경수)을 향해 복수를 실행하는 과정을 그린

액션물이다.

이 작품은 SBS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

, 영화 '범죄도시4' 등으로 유명한 오상호 작

가가 앞서 각본을 쓴 영화 '조작된 도시'를

시리즈로 각색한 것이다. '조각도시'의 극본

역시 오 작가가 맡았다.

평범한 주인공이 악인의 설계로 억울하

게 범죄 누명을 쓰게 된다는 시리즈 설정 자

체는 영화와 동일하지만, 그 외 등장인물과

사건들은 모두 새로워졌다.

지창욱은 '권유'라는 영화 주인공과 시리

즈의 '태중'을 완전히 다른 인물로 표현하려

고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시리즈에서는) 주변 인물들이 (영

화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물로 설정됐는

데, 모든 인물이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 있었

다"며 "이번에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서 새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연

기했다"고 했다.

지창욱은 촬영을 앞두고 오 작가의 특별

주문을 받은 뒤 큰 고민에 빠졌었다고도 밝

혔다.

그는 "캐릭터를 설정할 때 '태중이는 나무

같았으면 좋겠다'는 작가님의 한마디 때문

에 애를 많이 썼다"며 "촬영 내내 그 말씀이

가장 큰 숙제였고, 끝까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태중과 대립하는 요한 역을 맡은 도경수

는 이번 작품에서 빌런(악당) 연기에 처음

도전했다.

도경수는 "어떻게 하면 요한이 더 섬뜩해

보일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머리나 의상

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기할 땐) 영화나 다

큐멘터리들을 보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을 많이 상상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 작품에서 요한의 중요 고객이자 또 다

른 악역인 백도경 역할을 맡은 이광수는 평

소 절친한 도경수의 새로운 모습을 촬영 현

장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광수는 "촬영 전엔 워낙 친한 사이라 쑥

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현장에

서 도경수를 처음 만나자마자 '아 이 친구가

도경수였지'라는 생각을 했다"며 "현장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저

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박신우 감독은 시리즈물 '조

각도시'가 각 에피소드에서 신선함을 추구

한다는 점에서 영화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이번 작품은 '시리즈'라는 매

체의 매력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매번 새로운 스테이지가 펼쳐지는데, 뒤로

넘어갈수록 (다음 편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끔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려고 신경 썼다"고

밝혔다.

총 12부작으로 제작된 '조각도시'는 5일 4

개 에피소드를 먼저 선보인 뒤 매주 2편씩

공개할 예정이다.

'조각도시' 지창욱 "'조작된 도시' 권유와는 완전히 다른 연기"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우리 내일 없잖아. 오늘 목 아끼

면 혼난다! "(리즈)

그룹 아이브 멤버들이 노래 '애

티튜드'(ATTITUDE) 반주에 맞

춰 당당한 포즈를 취하자 관객들

은 기다렸다는 듯 함성을 내지르

기 시작했다..

이어 멤버들이 런웨이에 선 모

델처럼 도도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기자, 카리스마에 압도된 관객

들은 '미쳤다'라는 탄성을 내뱉으

며 순식간에 무대에 몰입했다.

아이브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두 번째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엠'(SHOW

WHAT I AM)에서 자신감 넘치

는 무대로 월드투어의 시작을 알

렸다.

아이브가 월드투어에 나서는

것은 2023년 첫 월드투어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 달 31일부터 사

흘간 열린 공연에는 총 2만8천여

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있는 그대로의 아이브를 보여

주겠다'는 뜻의 제목을 내세운 아

이브는 공연 시작부터 빠른 박자

의 곡을 연달아 들려주며 강렬한

시작을 알렸다.

멤버들은 최신 앨범 '아이브 시

크릿'(IVE SECRET) 수록곡 '갓

챠'(GOTCHA)와 타이틀곡 '엑스

오엑스지'(XOXZ)에 이어 '배디

'(Baddie), '아센디오'(Accendio)

로 무대를 이어가며 기세를 끌어

올렸다.

특히 라이브 밴드 세션의 리듬

감 있는 베이스와 드럼 연주는 랩

파트의 속도감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티케이오'(TKO)에서는 멤

버들이 바닥을 내려치는 안무에

드럼 연주가 곁들여지며 박력을

더했다.

레이는 "풍성한 밴드 사운드와

함께 다이브(이이브 팬덤)가 좋아

하는 것들로 공연을 꽉꽉 채웠다"

고 무대를 소개했다. 장원영도 "밴

드의 연주 덕분에 공연이 다채로

워졌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멤버들이

각자의 미발매 솔로곡을 선보이

며 개성을 뽐냈다.

장원영은 '8'에서 여유로운 웨

이브가 돋보이는 안무와 랩을 들

려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공연 초반부 강렬한 시선 처리

로 객석을 사로잡은 레이는 솔로

곡 '인 유어 하트'(In Your Heart)

에서 뿅망치와 안경 등의 소품으

로 상반된 매력을 선보였다.

안유진은 '포스'(Force)에서 힙

합 비트에 맞춰 절도 있는 안무로

무대를 시작한 뒤 폭발적인 고음

을 들려주며 개인 무대의 방점을

찍었다.

안유진은 "내 매력에 이끌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곡"이라며 "

노래도 보여드리고 싶고, 춤도 보

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탄생한

노래"라고 설명했다.

cjs@yna.co.kr

카리스마 뽐낸 아이브에 2만8천 팬 탄성…두번째 월드투어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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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Me at
the MFA ► Fall 

Events

► Plan your visit at mfa.org

y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E

Exhibition

Of Light and Air: 
Winslow Homer 
in Watercolor
► Through 1/19

Program

Boston Family Days
► Sunday 11/9 
► Free for Boston students and 
their families

Special Event

$5 Third Thursday
► Thursday 11/20 
► $5 admission after 5 pm

Winslow Homer, The Blue Boat (detail), 1892. Watercolor 
over graphite on paper. William Sturgis Bigelow Collection.

Caitlin Cunningham 
Photography

Boston Mayor’s Office—
Jeremiah Rob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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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과 S&P 500 지수는 꾸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런 강세장이 이어지자, 시장 버블에 대한 경

고도 함께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앤드루 로스 소

킨(Andrew Ross Sorkin)은 새 저서 『1929: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의 내부』

에서 “지금의 시장은 1920년대의 광란

(Roaring Twenties)을 떠올리게 한다”라

고 경고한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높다

는 사실이 아니다. 경제의 펀더멘털은 둔화

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

장에는 투기적 자금과 과도한 부채가 섞여

있고, 투자자를 지켜줄 ‘안전장치

(Guardrails)’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

이다.

소킨은 “폭락(Crash)은 올 것이다. 다만

, 언제일지, 얼마나 깊을지는 말씀드릴 수 없

다”라고 말한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동시

에, 책임을 피하는 전형적인 ‘양방향 예측

(Two-way Prediction)’이다.

“폭락이 온다”는 말로 경고의 권위를

세우고,

“언제, 얼마나 깊을지는 모른다”는 말

로 예측 실패의 책임을 피한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

이미 다이먼(Jamie Dimon) CEO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BBC 인터뷰에서 “나

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걱정이 많다. 시장

조정은 6개월 뒤일 수도, 2년 뒤일 수도 있지

만 언젠가는 온다”라고 말했다.

그는 AI 중심의 기술주 랠리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AI는 분명 의미 있는 기술이지

만,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는 손실로 끝날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는

2022년에도 “경제에 허리케인이 몰려온다

”고 경고했지만, 이후 주식시장은 2023년

과 2024년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

고, 2025년에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고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Paul

Tudor Jones) 역시 CNBC 인터뷰에서 “지

금은 마치 ‘최종 폭발(Blow-off)’ 직전

같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고, 1999년보

다 더 극적인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멜트업(Melt-up)’은 투자

자들의 낙관론이 주가를 급격히 끌어올리

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상승이 기업 실적

이나 경제의 기초 체력(Fundamentals)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멜

트업은 시장 거품(Market Bubble)의 전조

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

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예측을 내놓는다.

•멜트업이 오면: “내가 과열을 예측했잖

아.”

•폭락이 오면: “내가 폭락을 경고했잖아

.”

이런 식의 예측은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

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말장난일 뿐이다. 투

자자는 이런 예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2022년에는 경기 침체가 100% 올 것이라

고 모두가 확신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

나지 않았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처럼 인

공지능(AI) 거품을 말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림을 반복한다

. 그러나 대부분의 조정(Correction)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28년 이후 발생한 여러 번의 약세장

(Bear Market) 중 다수는 1년 이내에 끝났

다.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의 평균 약세

장 기간은 약 10개월, 반면 평균 강세장(Bull

Market)은 3년 이상(1,000일 이상) 지속됐다

. 결국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의 단기 변동보

다 긴 호흡의 복리 성장을 신뢰한다.

두려움 대신 냉정함으로, 낙관 대신 균형

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

는 길이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락내리락하

지만,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만이 버블을

넘어 진짜 부(富)’를 쌓는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0)

주식시장 거품(Bubble)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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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1월 9일 - 11월 15일

● 운수: 불투명하고 막연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기 쉬우니 철

저한 시간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 금전: 섣불리 남의 일에 나

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의 사정을 봐주다가는 도리어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 애정: 현실이 어려울수록 믿고 의지할 사람은 역시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1, 15일 길일. 9, 12일 주의.

쥐띠 |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 운수: 모든 면에서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도 모르

게 나약해지고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 금전: 여

기저기 금전 지출할 일이 생기니 답답합니다. 머리 속에 금전에 대한 고민이 떠나

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의 변화도 심하고 상대도 확실한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좀더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소띠 | 마음의 변화가

● 운수: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를 잘 판단해서 예의주시 해

보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

엇이 손해가 되는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다가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 애정: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말을 한 것은 꼭 지켜서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

토끼띠 | 신용을 쌓도록

● 운수: 대인관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대를 내편으로 만들 수 있고 승산도 있습니다. ●

금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금전운세가 호전되고 횡재도 가능할 수 있는 일

석이조의 운세입니다. ● 애정: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엮

어갈 사랑의 전주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범띠 | 사랑의 전주곡이 시작되고 

● 운수: 작은 일이 큰 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

는 때입니다. 판단은 빠르게 하고 말은 한번 생각한 뒤에 천천히 해

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가족을 위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다소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 애정: 진정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

하도록 하세요. 사랑의 표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용띠 | 판단은 빠르게 하고

● 운수: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과연 정보를 얼마나 충실히

수집했는가 하는 점을 먼저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금전운은 양호한 편으로 자금 회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애정: 가장 바람

직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이 나이에 맞게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

고 하면 남에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

뱀띠 | 자금 회전이 잘 되고

● 운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다기도 하고, 말이 씨가

된다고도 합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시기입

니다. ● 금전: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 애정: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각오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뜻밖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

말띠 |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 운수: 피로가 쌓이기 쉬운 시기입니다. 신경이 예민해면서

그로 인해 소화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

다. ● 금전: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손해를 보게 되니 상대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

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권태기가 오면서 그냥 방치하면 서로의 대한 불만이 점

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세요.

03, 91, 79, 67, 55, 43년생은 9, 14일 길일. 13, 15일 주의.

양띠 | 해결점을 찾도록

● 운수: 과감하게 도전하면 도리어 피로가 겹치고 손해가 따

를 수 있으니 상대와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

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일처리를 해 나간다면 큰 손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

애정: 가장 가까운 사람이 타인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애정에 대한 결핍을 실감하게 되는군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11, 12일 길일. 13, 15일 주의.

닭띠 | 상대와 보조를 맞추며 

● 운수: 더디게 풀려가는 것 같아도 점차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금전: 순리적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

렇게 해야만 이익도 생기게 되고 금전적인 안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이

제는 스스로 마음의 짐을 벗어 던져야 할 때입니다. 쉽게 용서할 수가 없더라도 불

편한 감정을 품고 살면 자신의 삶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3, 15일 길일. 10, 14일 주의.

원숭이띠 | 유리한 방향으로

● 운수: 뜻하지 않은 구설수로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

니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 금전: 재물이 따라주기는 하나 돈 모으기가 힘들군요. 금전문제가 부부문제까

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애정: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고 마음을 잡도록 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1일 길일. 10, 14일 주의.

개띠 | 시간이 지나면 

● 운수: 음지가 양지가 되는 때입니다. 모든 면에서 회복되

는 기운을 받아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금전: 발전이 예

상되는 시기입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이익이 따를 것입니다. ● 애

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때가 왔습니다. 구태여 감정을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아

도 상대에게 자신의 속마음이 잘 전해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0, 15일 길일. 11, 14일 주의.

돼지띠 | 발전이 예상되는 

내가 부동산 칼럼을 쓴지가 보스턴코리아

가 생기기도 전인 한인회보 때부터였으니 몇

년인지 모르겠다.

지난주에 어느 독자가 내 칼럼이 도움이 많

이 된다고 매번 읽고 있다고 하시면서 요즘 너

무 많은 렌트사기에 대해서 써 달라고 이메일

을 보내 주셨다.

일단 이메일 내용부터 공유한다.

보스톤코리아에 내시는 칼럼 잘 읽고 있습

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셔서 항

상 챙겨 읽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스톤 코리아에는 렌트 찾

는 분이 많은데, 요즘 서브리스 관련 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으

로서 벌써 올해만 세명이 서브리스 사기를 당

한 후 제게 연락이 왔어요.

칼럼 주제 중 서블렛과 정식계약의 차이점

에 대해 글을 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둘의 차이점

을 전혀 모른 채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던, 타

운 또는 HOA의 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서브리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렌트 찾는 분들의 사기 위험과 서블렛터가

아무런 권리나 의무 없이 잠깐 사는 것도 문제

지만, 또 집주인 입장에서도 서브리스 들어온

분이 집에 문제를 일으켜 저같은 경우 작년에

밑층으로 물이 다 새고 화장실이 망가져 만불

의 비용이 들었고, 그야말로 서브리스 한 분은

저도 모르게 계약도 없이 있는 분이고 정식 계

약자도 사정이 딱해서 그냥 제가 다 부담 했습

니다.

중계인을 통한 계약, 집주인 또는 아파트 관

리 사무실(Leasing Office)과의 직접계약이

모두의 책임과 권리를 주는 큰 부분이더라고

요. 칼럼 쓰실 때 주제로 한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브리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서브리스(Sublease)란 현재 살고 있는 세

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남은 기간동안 들어올 다른 세

입자를 본인이 직접 찾았을 때 서브리스라고

한다. 단어 그대로 대신할 사람이라는 뜻이다

. 

이 경우 서브리스를 하시는 분은 일단 100%

현재 세입자를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계약해

야 한다. 계약시에는 현재 세입자의  ID 확인

후 원래 렌트 계약서에 Sublease 가 가능하다

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렌트

계약서는 현재 세입자가 사인한 문서여야 한

다. 

아파트 렌트 계약에 따라서 서브리스(Sub-

lease)가 허용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데도 있

다. 따라서 꼭 집주인(Landlord)과 한번 꼭

통화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요즘에 렌트사기

의  특징은 현재 시세보다 싸게 내 놓고 본인

이 주인인 것처럼 해서 행세하며, 계약을 원하

는 사람이 많다면서 보증금(Deposit)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이 바뀌면서 페이스북(Facebook

Market Place ) 등 사기성 광고를 올릴 수 있

는 사이트가 너무 많다. 꼭 중계인을 통해서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꼭 가서 집

을 확인해봐야 한다.

혹시 한국이나 타주에 있어서 이게 허락이

안될 경우에는 중계인에 도움을 받는 게 중요

한다. 독자가 말씀하신 서블렛과 정식 계약에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다. 정식 계약은 집 주

인과 직접하는 것이고 서블렛은 현재 세입자

가 본인이 채우지 못하는 기간을 대신 계약하

는것이다.

한가지 더 대부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특

히 학생들은 크레딧 스코어나 인컴이 없어서

서블렛을 찾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내가 말한

위에 부분을 다 확인후 결정하시기 바란다.

다음 칼럼에는 그동안 있었던 사기사례(

scam cases) 를 구체적으로 써 보겠다. 문의

해 주신 독자분에게 감사를 표한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서블렛 사기(Sublease Sca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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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 일

본,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힘이라면 밀

리지 않는 이들이 모여 국가 대항전을 펼친

다.

각자 언어는 달라도, 가장 직관적인 소통

방식인 '몸의 대화'를 통해 서로 부대끼고 승

리를 향해 경쟁한다.

'피지컬: 아시아'는 기존의 '피지컬: 100'

시리즈를 개인전에서 국가대항전 형식으로

확장한 예능 프로그램이다. 한국, 일본, 태

국, 몽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

핀 등 8개국이 참가했다.

글로벌 선수들이 참여한 예능 프로그램

인 만큼 두바이에 머물고 있는 전 UFC 선

수 김동현을 비롯해 8개국 대표들이 화상으

로 행사에 참여했다.

'피지컬: 아시아'는 필리핀 복싱 전설로

꼽히는 매니 파키아오의 출연으로 공개 전

부터 화제를 모았다.

파키아오는 "오래전부터 '피지컬' 시리즈

를 보고 있었고, 관심도 있었다"며 "이번에 '

피지컬: 아시아'에 참여해보니 한국팀이 너

무나 체력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저도 제

체력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호기 PD도 "파키아오 선수에게 오랜

기간 연락했고, 집에 초대받아서 밥을 같이

먹으며 '피지컬: 100'을 소개했다. 바로 승낙

해주셨다"고 섭외 과정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종격투기(UFC) 미들급 챔피

언 출신 로버트 휘터커, UFC 아시아인 최

다승 선수 오카미 유신, 몽골 씨름 선수 어

르헝바야르 바야르사이항, 튀르키예 오일

레슬링 챔피언 레젭 카라 등이 참여했다.

레젭 카라는 한국어로 "우리가 남이가"라

고 말하며 "역사적으로 튀르키예와 한국은

형제의 나라이고, 제 조부의 형제도 한국전

쟁 당시 파병을 왔다"고 유대관계를 강조했

다.

호주, 튀르키예 등이 아시아 국가 대항전

에 참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동남

아시아 국가팀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

도 나왔다.

장 PD는 "시즌1부터 성별과 인종, 나이로

구분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 경쟁하는

것을 내세웠다"며 "아시아 사람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아시아 방향으

로 확장해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하는 모습

을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피지컬: 아시아는' 이전 시즌 1·2보다

스케일을 더 키웠다.

우승 상금으로 10억원을 내걸었고, 동양

적인 분위기의 거대한 성 모양 세트장을 짓

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선수인 이겟스 엑셔큐셔너는

"가장 놀란 것은 참가자들의 열정, 경쟁심

그리고 문화 가치가 녹아있는 경기장 분위

기였다"고 떠올렸다.

김동현도 "이전 시즌 스케일을 알기 때문

에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놀랐다. 마치 과

거 그 시대에서 싸우러 온 사람같이 되더라

"며 "복싱 전설과 UFC 챔피언도 여기서 목

숨을 걸고, 다 쏟아붓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 정말 대단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장 PD는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다

양한 문화를 담으려고 1년 넘게 준비했다"

며 "1988년 서울 올림픽 오마주(존경의 표시

로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로 개막식

에 나왔던 큰 북을 썼고, 산이나 배 등 서사

시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도 있다"고 귀띔했

다.

heeva@yna.co.kr

8개국 맞붙는 '피지컬:아시아'…파키아오 "한국팀 체력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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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믹하게 돌아온 이정재·임지연…'얄미운 사랑' 5%대로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배우 이정재, 임지

연이 힘은 빼고 웃음을 더해 만든 드라마 '얄미운 사

랑'이 5%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첫 회는 과거 배우였지만, 열애설 때문에 은퇴하

다시피 하고 매니저와 인쇄소를 운영하며 지내는 임

현준(이정재 분)의 모습으로 시작했다.

임현준은 졸업작품 영화로 '착한형사 강필구'를

만들려는 박병기(전성우) 감독의 부탁에 못 이겨 주

연으로 출연하게 되고, 이 작품이 이른바 대박을 터

트리면서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열혈 기자 위정신(임지연)과의 묘한 인연도 계속

반복된다.

비리 국회의원의 뒤를 캐던 위정신은 임현준이 인

쇄소 직원일 때 우연히 마주쳤으며, 그다음에는 술

집 화장실에서 비리 증거 영상을 확보한 정신을 본

의 아니게 도와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부에서 연예부로의 발령을 항의

하는 위정신이 레드카펫에 난입하자 임현준이 몸을

날렸다가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1화가 마무리됐다.

빠른 호흡에 코믹한 연출과 연기를 더해 유쾌한 맛

을 잘 살렸다.

졸업작품 뒤풀이에서 박 감독에게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며 울분을 터뜨리던 현준과 시상식에서

감동에 젖어 눈물을 터뜨리는 현준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재미를 준다.

최근 '오징어 게임' 2·3에서 묵직한 캐릭터로 깊

은 인상을 남긴 이정재, '더 글로리', '마당이 있는 집'

에서 독한 얼굴을 보여준 임지연 등이 힘을 빼고 선

보이는 연기도 눈길을 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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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마다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다.

영국은 빨간색 2층버스였다. 프랑스는 에펠

탑이고, 미국이라면 자유의 여신상이다. 나

한테 미국은 옥수수를 비롯한 여러 농산물

도 떠오른다. 

미중부의 아이오아는 옥수수이다. 끝없

이 펼쳐지는 평원에 옥수수밭 푸른 물결이

바람에 서걱인다. 쳐다볼적이면 차라리 무

서움인데 미국엔 감자도 지천이다. 

아이다호 주의 감자는 유명하다. 자랑할

만 할텐데, 주민들의 대부분이 감자농사를

짓는 모양이다. 오죽하면 주州정부에는 아

예 감자청廳이 설치되어 있다던가. 아이다

호 감자는 맥도날드의 주된 공급원이라 한

다. 

지금이야 감자는 맛으로 먹는다. 튀겨서

만든 프렌치 프라이가 그러하다. 사막사막

한 맛이 그럴듯 한데, 왕년엔 삶은 감자가

주식主食인적이 있다. 김정호 시인이다. 장

모님이 보내준 감자라 했다. 장모님의 사랑

이 눈물겹다. 

… 

장모님이 보내온 감자 한 포대

빛이 그리워 새순이 올랐다.새순 돋은 곳

마다 푸른 상처 선명하다 그 상처 도려낸 자

국 칼끝 너무 깊다 칼끝 깊을수록 속살 더욱

희다(김정호, 감자 중에서)

감자나 옥수수나 모두 미국의 얼굴이다.

미국만큼 감자와 옥수수를 생산하는 나라

도 없을지도 모르겠다. 어디 감자나 옥수수

뿐이랴. 밀도 있는데, 이 또한 생산량이 어

마어마하단다. 주로 중서부 여러주에 걸쳐

재배되고 생산되는데, 잉여분은 해외로 수

출하는건 말할 것도 없겠다. 

미국서부 캘리포니아는 포도라 할수 있

다. 포도주 생산량 역시 대단하다 들었다.

한편 미국남부는 목화나 담배가 산출되는

농산물이겠다. 커튼필드 포크송도 있으니

말이다. 

알라바마주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문

제가 있는 모양이다. 한국에서 지원차 방문

한 기술자들이 강제로 추방 되었다는 거다.

알라바마는 목화의 주생산지였다 했는데,

언제부터 자동차공장이 있었던가. 

밀밭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마가2:23)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99회 

김화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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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거인’ 김남수 목사를 뵙고…

한담객설閑談客說: 미국의 얼굴 

속이 확 트인다. 너른 바다를 만나서도 아

니다. 햇살좋은 바닷가 백사장을 만나서도

아니다. 작은 체구에 단 한 번을 걷지 않고

뛰며 달리는 여든을 훌쩍 넘긴 노 목사라는

표현도 송구스러운 나이든 청년 ’작은 거

인‘ 김남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50th Anniversary of Promise Church

16th Anniversary of 4/14 Window Move-

ment”

”Celebration and Reunion”

“<환영과 안내의 말씀> 이번 크루즈 선

상 축제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

영합니다.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기쁨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경험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

문에는 크루즈 내에서 진행될 주요 일정, 식

사 시간과 장소, 예배 일정, 객실 위치, 복장

안내 등 여행 중 필요한 정보가 간략히 정리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응시

면 언제든지 섬김이나 크루즈 승무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_프라미스 교

회

이번 여행은 우연하게 교협의 광고를 보

고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이유는 이번 프라미

스 50주년 기념 ’크루즈 선교여행‘에 세

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이야기

를 들었기 때문이다. 2025년 1월부터 시작한

<뉴욕선교센터>와 관련된 일이기에 기도하

며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가깝게 지내

는 선배 목사님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게 되었다. 어떻게 할

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와싱턴 버지니아

에 사는 맨하탄전도를 함께 하던 집사님 한

분이 함께 가겠노라고 전해왔다. 참 잘됐다

싶어 룸메이트가 되었다.

10월 26일 승선 11월 2일 하선이니 7박 8일

일정의 선상의 여행이 된 것이다. 빈 틈 없

는 프로그램의 일정에서 ‘역시’라는 마

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떠나는 날을 회

상하면 참으로 대단했다. 이른 아침 뉴욕에

서 1,100여 명이 움직이는 대 이동의 시간이

니 브루클린에 위치한 ‘크루즈 터미널’

팍킹랏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래도 움

직이는 내내 각자의 차례를 기다리며 젠틀

한 모습에 마음이 흐뭇해졌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주를 이룬

이번 여행은 내게도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일정 첫날을 맞으며 아침 7시에 ‘아침경

건회‘를 시작으로 식사 후 축하콘서트가

이어졌다. 점심 후 부흥성회가 시작되었는

데, 강사는 ’세계로금란교회’ 담임 주성

민 목사였다. 이번 선상 축제에서 감동과 은

혜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주성민 목사님의 간

증이었다.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이야기와

어머님과 아버님을 여읜 이야기 그리고 10

번이나 신학교를 떨어졌던 가슴 아픈 이야

기 무엇보다도 감동이었던 사모님을 만났

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

어질 수 없는 감동의 스토리였다.

그 외 사역 및 간증 보고를 통해 50년 동

안 프라미스 교회에서 시작했던 4/14 윈도

우 사역을 통해 세계 각처에서 많은 ‘하나

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감동의 시간이었다. 이렇듯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역사를 이룬것이다.

그 뒤에서 말없이 뛰고 달리던 손길들이 있

었기에 오늘의 이 시간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이다. 그저 큰 교회로만 생각했던 프라미스

교회가 더 크고 든든하게 보였다. 건물의 중

심에 튼튼한 골조가 있었음을 본 것이다. 하

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었다.

이렇듯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님들의 간

증과 4/14 W 컨퍼런스를 통해 ‘프라미스

교회’의 역할을 더 깊이 자세히 알게되었

고 원로 목사이신 ‘작은 거인‘ 김남수 목

사님과 담임 목사이신 허연행 목사님을 통

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사역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번

크루즈 선상 축제를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얻어왔고 또 무엇을 앞으로 해야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또 무엇

인가. 이번 여행은 그 어떤 여행보다도 값지

고 귀한 보석같은 여행이었다. 할렐루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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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업무에

집중이 잘 안돼요’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요’ 라고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타

고난 성격과 게으름을 탓하며 자책하곤 하지만

, 알고보면 성인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인 경우가 많다. 

성인ADHD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하나는 소아기에 발병한 증상이 성인기까

지 이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성인이 된

후 새롭게 발병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증상으

로는 △한 가지 일을 끝내지 못함 △물건을 자

주 잃어버림 △정리정돈이 어려움 △충동적 지

출이나 즉흥적 행동 △지나친 감정 기복 △게

임·음주·도박 과몰입 등이 있다. 

성인 ADHD 는 뇌 발달과 신경전달물질 이

상으로 생기는 의학적 질환이다. 유전적 요인

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파민 감소, 대뇌피질

발달 지연 같은 신경학적 원인도 관련이 있다.

임신 중 음주, 조산,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환경

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학업과 직장 생활뿐 아니라

자존감, 심리적 건강, 인간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직장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 효율이 낮아지고,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

하는 경우가 잦다. 대인관계에서도 충동적 행

동이나 감정 기복으로 갈등이 생기기 쉽다.

WHO(세계보건기구) 역시 ADHD를 직장 내

결근과 성과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

한 바 있다. 

물론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충분히 개

선이 가능하다. 치료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 첫

째, 환자가 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질환

교육’. 둘째, 주의 집중력을 높이고 충동성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 셋째, 사고와 행동 패

턴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다.

또한 생활습관 관리도 도움이 된다. 미리 계

획을 세우고, 할 일 목록을 작성하며, 알람이나

메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건은 정해

진 자리에 두고, 규칙적인 수면과 식습관을 유

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은 실천이지만 증상

조절과 삶의 질 향상에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서 잦은 충동 행동, 부주

의, 끝없는 미루기를 반복한다면, 전문의 상담

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권한다. 이유를 알 수 없

었던 일상의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아이들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ADHD, 최

근 들어서 성인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H+

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 성민 전문의의 도

움을 받아 성인ADH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성인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일·관
계·삶 모두 흔든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
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
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성인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일·관계·삶 모두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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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49.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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